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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필요성1.

청소년 건강행태에 관한 온라인조사(Korea Centers for

에 의하면 평Disease Control & Prevention [KCDC], 2013)

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또는 ‘많이 느낀다’고 인지한

여학생의 비율은 남학생은 로 나타났다 이러한49.3%, 34.3% .

결과는 년부터 조사한 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초등2005

학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생활 스트레스4~6 (Hwang, 2007)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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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associated with coping responses in Korean public
high school students.Methods:This study employed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design. The sample included
263 high school students who responded to a self-report questionnaire. Variables include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academic stress, somatization symptoms, social support, and cop-
ing response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s, andmulti-
ple regressions. Results: Participants, regarding their school life, reported moderate levels of academic stress
(M±SD=2.3±0.52) and somatization symptoms (M±SD=2.3±0.71), and a relatively high level of social support
(M±SD=4.2±0.67). All the variables were associated with the use of multiple coping responses. Active-cognitive
coping (M±SD=2.9±0.68) was most frequently used, followed by active-behavioral coping (M±SD=2.8±0.56) and
avoidant coping (M±SD=2.3±0.75).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among the measured variables: positive
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omatization symptoms, but, negative between academic stress and both
somatization symptoms and social support. Students who had higher stress and more somatization symptoms
were more likely to use avoidant coping than the others.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ile factors associated
with each coping response differed, gender appeared to be a significant factor in all methods. Variables included
in the final model explained 27% of the variance in avoidant coping (F=11.40, p<.001). Conclus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schools should provide tailored educational programs to help high school students reducemulti-
source stress and somatization symptoms at school and cope with them in more active and effective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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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학업스트레스 신체화증상 사회적지지가대처유형에미치는영향, ,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직무 스트레스 와 비(Kim & Lim, 2010)

교해도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높은 편이다 이들 청소.

년 스트레스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 학업 문제이며 이67.0% ,

중 는 학업문제로 인해 실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38.6%

다는 조사결과 가 보(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고된 바 있어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와 그 원인규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청소년은 기존의 사회 질서와 규범의 붕괴 가치관의 혼돈, ,

새로운 문화의 유입과 적응 학교생활에서 부딪치는 과중한,

성취압력 부모의 기대와 요구 등 여러 가지 사회 심리적 압, ․

박으로 다른 어떤 연령의 집단보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

고 있다 그 중 우리나라의 입시위주 학교교육은 고등학생을.

과도한 경쟁구조로 몰아넣어 심리 신체적으로 매우 힘들게,

하고 있으며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가족(Choi, 2002),

간 갈등과 그 외에 외모 진로 건강 문제와 같이 자기 자신과, ,

관련된 스트레스와 학업 시험성적 학교규칙과 같은 학업 스, ,

트레스도 함께 경험하고 있어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Min, 2000).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건강문제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

는데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체력저하 시력, ,

저하 피로감 허리 통증 등의 신체적 건강문제가 발생한다, ,

또한 학교생활 대인관계 자신문제 환경문제(Oh, 2008). , , , ,

나 가정문제 등 여러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은 두

통 복통 근골격계 통증 등의 정신신체 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

호소하고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의 수도 늘고 있는 추세이

다 한편으로 이러한 신체적인 증상 외에 보건실 방문 학생 중. ,

다수는 설명하기 힘든 불편감이나 증상으로 찾아오는 학생들

이늘고 있는데 이는 몸이아프거나불편하다고호(Gil, 2014),

소하면서도 정확한 신체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처럼 병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불편감과 증상들을 경험

하고 이를 신체가 경험하는 질병으로 귀인하고 의학적 도움을,

구하는 것을 신체화 라고 한다(Somatization) (Shin, 2003).

신체화는 여러 심리적인 문제와 함께 나타나는데 우울하거,

나 불안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처음에는 심리적인 증상보다

신체증상이 먼저 나타난다고 했으며.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

간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American Psychiat-

에서는 이런 신체화의 문제를 신ric Association, 1994) 체형

장애 로 범주화하여 다루고 있다(Somatization disorder) .

특히 언어적 표현이 미숙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

이 경험하는 막연한 불편감과 심리적 어려움을 의학적으로 설

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내고 이러한 이유로 보건실,

을 방문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가장 흔히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으로는 두통이2002). 10~

반복되는 복통이 정도이며 그 외 피로 어지러30%, 10~25% , ,

움 매스꺼움과 구토 수족 통증 그리고 가슴 통증 등이다, ,

이러한 신체와 증상은 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Shin, 2003).

관계 즉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화 증상은 증가한다,

는 연구결과도 제시된 바 있어 학생들의 스트레스(Go, 2012)

와 관련하여 신체화 증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및 신체화 증상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 또한 중

요한 관련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라.

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개인을 방어하거나 보호하는 변인

으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들의 신체화 증상에(Won, 1991) ,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 Jang (2013)

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및 신체화 증상과 각각 부적 상관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

향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이 증가하면 이에 대응

하거나 또는 조절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는데 대처, (coping

란 개인에게 부담 되거나 자신이 가진 차원을 넘어response)

선다고 평가되는 외적 내적 요구를 다스리기 위해 계속적으,

로 변화하는 인지적 행동 및 행동적 노력 을(Folkman, 1984)

의미한다 즉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 ,

하는 것으로 기능에 따라 문제중심 대처유형과 정서중심 대,

처유형으로 구분하거나 적극적(Folkman & Lazarus, 1980) ,

인지대처 적극적 행위대처 및 회피대처로 분류, (Billings &

되기도 한다 어떤 대처유형이 더 효과적인지는Moos, 1981) .

스트레스 증상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선행연구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대처 사용 빈도가 높,

다는 보고가 있으며 특히 여 중학생의 경우 월경(Kim, 2009),

곤란증에 대한 반응으로 적극적 대처유형을 자주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Kim, Lee, 이러한 연구Joen, & Choi, 2013).

들은 학생들의 유형별 대처 사용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신체

적으로 경험하는 증상과 성별이나 학년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

과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를 기반으로 고등.

학생의 인구학적 특성 및 이들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 신,

체화 증상과 사회적 지지는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요인들이,

대처유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

를 통해 더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개발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 대상 학업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연.

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 신체화(Oh, 2008; Seo & Ki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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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함께 고려하여 대처유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경우는

드물다.

앞서 검토한바와같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입시부담은 지속

되고 있고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과 학교현장에서 청소년을 둘

러싸고 있는 교육환경의 빠른 변화로 학생들의 적응에 따른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은 더욱 심각해지는 추세인

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관련요인에 대,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학생들이 바람직한 대처를 통해.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학업 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 간 관

계 사회적 지지에 따른 대처유형 간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하여,

학교현장의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제적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2.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신체화 증상과 사회,

적 지지를 파악하고 대처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여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

한 기초자료 제공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되었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신체화 증상 사회적 지지 및 대, ,

처유형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신체화 증,

상 사회적 지지 및 대처유형별 사용 수준을 비교한다, .

� 학업 스트레스 신체화 증상 사회적지지 대처유형 간상, , ,

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대처유형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다.

연구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일개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신체화 증상 사, ,

회적 지지 간의 상관관계 및 대처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및자료수집2.

본 연구에서 표본크기의 결정은 프로그램 을G*Power 3.1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효과크기 검정력, .05, .15,

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연구에 요구되는 대상자 수는.80

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명이 응답하여 분석114 . 263

을 위한 표본의 수는 충분하였다.

연구대상 학교의 고등학생 학년 명 중에서 연구1, 2, 3 526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은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이전에 작263 .

성된 설문 문항이 연구대상자의 언어습득 수준에 적절한 용어

로 표현되었는지에 대해 명의 간호학 교수와 보건교사에게2

자문을 의뢰하여 수정하였으며 그후 명의학생에게 사전 조, 3

사를 실시하여 조사문항을 확정하였다 조사표 작성시간은 약.

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수집은 년 월 일부터 월10 . 2014 3 5 3

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이 시기는 학년 초기로 모든 학생이25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시기였고 각종 학교 교육과,

정 운영계획 등 학생과 교사 모두가 바쁘고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의 자율학습 실시와 기숙사 생활 등으로 부모님

께 가정통신문 전달이 어려웠다 이에 차례에 걸쳐 학급 담임. 3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고 최종적으

로 대상 학생의 인 명에 대한 설문지 수집을 완료하였50% 263

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K

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았다 승인번호(IRB : ABN01-201403-

설문조사 단계에서 정보 제공자가 제공한 자료의 비22-05).

밀유지 및 연구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에 대하

여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정보 제공자가 자발적,

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확보하였다.

연구도구3.

본 연구의도구는참고문헌및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 문항 학업 스트레스 문항 신체화 증상10 , 55 ,

문항 사회적 지지 문항 대처유형 문항 등 총 문항13 , 6 , 22 106

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고등학생의 보편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인구 ‧사회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인구 ‧사회적 특성은 학년 성별 학교성적과 기숙사생활의, , 4

문항으로 기숙사 생활은 자율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다 건강 관련 특성은 청소년 온라인조사 의 대. (KCDC, 2013)

표 변수로서 흡연습관 음주습관 수면 식사 운동 건강상태, , , , ,

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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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스트레스2)

본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교 내스트레스를중심으로측

정한 의 도구를 수정하여 가 사용한 도Kim (2001) Oh (2008)

구를 적용하였다 이 도구는 최근 개월 동안 경험한 사건에. 12

대해 자신이 경험한 스트레스를 개 영역 학교생활 대인관5 ( ,

계 자신의 문제 환경문제 가정문제 에 총 개 문항으로 구, , , ) 55

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경험하는 학업 스,

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 Oh (2008)

뢰도 값은 였고 각 영역별Cronbach's .92 . Cronbach's⍺ ⍺

값은 학교생활은 대인관계는 자신의 문제는 환.71, .73, .78,

경문제는 가정문제는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72, .73 ,

신뢰도 값은 각 영역별 값Cronbach's .94, Cronbach's⍺ ⍺

은 범위에 있었다.86~.87 .

신체화 증상3)

본연구에서는 신체화 증상을측정하기위하여간이정신진

단검사 의 하위 척도 중 하나인 신체적 척도(SCL-90-R) (So-

ma 를사용하였다 이척도는tization Scale: SOMS) . Kim, Kim

과 이 제작한 척도로 개인이 호소하는 일상 증상Won (1983)

을 순환기 소화기 호흡기 및 기타 기관의 장애와 두통 동통, , ,

등 신체적 기능 이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을 포

함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 간호학 교수 및 동료교사의12

자문과 학생들의 검토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된 피부문제를

추가하여 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들은 최근 개13 . 12

월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점 척도로 응답하였으5

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다 많은 신체적 증상을 보다, 심각하게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등 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Kim (1983)

도 값은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84 , Cron⍺ -

값은 이었다bach's .90 .⍺

사회적 지지4)

본 연구에서는 에 의해 사용된 대인관계 지지Kim (2007)

척도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상담자 조력자 친구 보호자 등6 , , , ,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점 척5

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좋음을 의,

미이다 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Kim (2007) Cronbach's

값은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값은.85 , Cronbach's⍺ ⍺

이었다.86 .

대처유형5)

대처유형은 와 가 사용한 도구를 수Billings Moos (1981)

정 보완한 문항 에 문항을 추가하여 문항으13 (No, 2001) 9 22․

로 구성한 등 의 대처방법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Kim (2013) .

부분의 대처방법 도구들이 주로 만성중증통증질환자를 대상

으로 한 것에 반하여 이 도구는 대체로 건강한 인구층인 학생,

들의 신체화 증상이나 통증에 대한 대처방법에 사용하기에 적

합하다는 판단으로 선택하였는데 와 가. Billings Moos (1981)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적극적 인지대처 적극적 행위대처, ,

회피대처를 적용하였다 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 5 ,

을수록 해당 대처방법이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등. Kim

의 연구에서 신뢰도 값은 본 연구(2013) Cronbach's .88,⍺

에서의 신뢰도 의 값은 이었다Cronbach's .76 .⍺

자료분석4.

자료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SPSS Statistics 21

전산처리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 건강 관련 특성,

파악에는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학업 스트레스 신, ,

체화증상과 사회적 지지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정도 신체화 증상 사. , ,

회적 지지와 대처유형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와t-test

를 이용하였으며 대상 구간별 사후 검정은F-test , Duncan test

를 활용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에.

는 를 실시하였고 대처유형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

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1.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별 분포를 보면 전체 대상

학생은 총 명이었고 학년별 구성은 학년이 명263 , 1 97 (36.9%)

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명 으로, 142 (54.0%)

여학생 보다 조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생 중 명. 154

은 통학을 하고 있었고 성적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58.6%) ,

생이 명 으로 가장 많았다152 (57.8%) .

건강관련특성에서 대상자의 흡연율과음주율은각각대상

자의 명 명 으로 나타났다 대상 학생 중14 (5.3%), 16 (6.1%) .

명 은 충분한 수면을 하고 있지 못 하다고 응답했225 (85.2%)

으며 식사는 명 이 규칙적으로 하고 있었다 절반, 216 (82.1%) .

에 가까운 학생들 명 이 주 회 이상 운동을 하고(114 , 43.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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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건강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은 명, 233 (88.6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Table 1>.

학업스트레스 신체화증상 사회적지지및대처유형2. , ,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는 점 만점에서 평균5

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2.3±0.52 , ‘학교생활 스트레스’와

‘자신문제 스트레스’가 점으로 가장 높았으2.6±0.62,±0.68

며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2.0±0.54

나타났다 신체화 증상은 평균 점이었고 사회적 지. 2.3±0.71 ,

지는 평균 점으로 나타났다 대처유형은 적극적 인4.2±0.67 .

지대처 점 적극적 행동대처 점 회피대처2.9±0.68 , 2.8±0.56 ,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2.3±0.75 <Table 2>.

일반적특성에따른학업스트레스 신체화증상 사회적3. , ,

지지및대처유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신체화 증상,

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검정 결과는 과 같다Table 1 .

학업 스트레스는 성적(F=3.45, p= 건강상태.033), (F=

15.42, p<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001) ,

학업 성적이 낮은 경우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그렇

지 않은 경우 보다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화 증상은 성별(t=-3.68, p< 기숙사 생활.001), (t=

2.31, p= 운동.022), (F=3.56, p= 과 건강상태.030) (F=14.90,

p<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001) .

생인 경우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서 더 많은 신체화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대상자의 건강상태(F=8.35, p< 만이.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강상태,

가 좋을수록 사회적 지지는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처유형에서 적극적 인지대처는 성별

(t=-2.10, p= 과 식사습관.037) (t=2.52, p= 에서 유의한.012)

Table 1. Academic Stress, Somatization Symptoms, and Social Support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26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cademic stress Somatization symptoms Social support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Grade 1st
2nd
3rd

97 (36.9)
81 (30.8)
85 (32.3)

2.3±0.54
2.4±0.54
2.4±0.48

0.85
(.429)

2.2±0.72
2.3±0.69
2.3±0.72

0.40
(.673)

4.2±0.66
4.2±0.69
4.2±0.67

0.03
(.969)

Gender Male
Female

142 (54.0)
121 (46.0)

2.3±0.53
2.3±0.51

-0.22
(.826)

2.1±0.60
2.4±0.79

-3.68
( .001)＜

4.2±0.67
4.3±0.66

-1.57
(.119)

Living in
a dormitory

Yes
No

109 (41.4)
154 (58.6)

2.3±0.54
2.4±0.50

-1.13
(.260)

2.4±0.72
2.2±0.70

2.31
(.022)

4.2±0.67
4.2±0.68

-0.02
(.985)

Academic
achievement

Not good
Average
Good

60 (22.8)
152 (57.8)
51 (19.4)

2.5±0.57b

2.3±0.48ab

2.2±0.56a

3.45
(.033)

2.3±0.72
2.2±0.72
2.4±0.66

1.10
(.334)

4.2±0.66
4.2±0.70
4.2±0.62

0.30
(.740)

Smoking Yes
No

14 (5.3)
249 (94.7)

2.4±0.51
2.3±0.52

0.28
(.780)

2.0±0.52
2.3±0.72

-1.28
(.202)

4.2±0.68
4.2±0.67

-0.00
(.997)

Alcohol Yes
No

16 (6.1)
247 (93.9)

2.3±0.50
2.3±0.52

-0.36
(.720)

2.0±0.78
2.3±0.71

-1.30
(.194)

4.3±0.60
4.2±0.68

0.81
(.419)

Sleep Not good
Average/good

225 (85.2)
38 (14.8)

2.3±0.52
2.3±0.53

0.09
(.929)

2.3±0.71
2.1±0.72

1.30
(.195)

4.2±0.66
4.2±0.76

0.19
(.851)

Eating habits Regular
Irregular

216 (82.1)
47 (17.9)

2.3±0.52
2.3±0.52

0.14
(.887)

2.3±0.70
2.3±0.74

-0.18
(.859)

4.2±0.67
4.3±0.68

-0.46
(.646)

Exercise None
1 per month≥
1 per week≥

76 (28.9)
73 (27.4)

114 (43.7)

2.3±0.52
2.4±0.51
2.3±0.52

0.49
(.616)

2.4±0.80b

2.3±0.71ab

2.1±0.64a

3.56
(.030)

4.2±0.72
4.2±0.62
4.2±0.67

0.02
(.981)

Health status Bad
Average
Good

30 (11.4)
81 (30.8)

152 (57.8)

2.7±0.44c

2.5±0.45b

2.2±0.52a

15.42
( .001)＜

2.8±0.80c

2.4±0.66b

2.1±0.66a

14.90
( .001)＜

4.2±0.68ab

4.0±0.69a

4.3±0.63b

8.35
( .001)＜

†Post-hoc test: Duncan's test a b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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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나타났으며 적극적행동대처는성별, (t=-3.80, p<.001)

에서 다음으로 회피대처 유형은성별, (t=-3.01, p= 과 건.003)

강상태(F=10.56, p<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001)

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사식습관이 규칙적인 경,

우는 보다 적극적 인지대처를 사용하고 있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회피대처를 보다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3>.

학업스트레스 신체화증상 사회적지지 대처유형의4. , , ,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결과는 와 같다 우선 학업Table 4 .

스트레스 신체화 증상 사회적 지지 간 상관관계에서는 학업, ,

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53,

p< 학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에는 유의한 부적.001),

상관관계(r=-.47, p< 가 있었으며 신체화 증상과 사회.001) ,

적 지지 간에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24, p< 가 있.001)

Table 3. Coping Responses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26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ctive-cognitive coping Active-behavioral coping Avoidant coping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Grade 1st
2nd
3rd

97 (36.9)
81 (30.8)
85 (32.3)

2.9±0.65
2.9±0.73
2.9±0.66

0.21
(.808)

2.8±0.57
2.8±0.53
2.8±0.59

0.35
(.704)

2.2±0.77
2.5±0.71
2.3±0.76

2.47
(.087)

Gender Male
Female

142 (54.0)
121 (46.0)

2.8±0.71
3.0±0.64

-2.10
(.037)

2.7±0.54
2.9±0.55

-3.80
( .001)＜

2.2±0.69
2.5±0.79

-3.01
(.003)

Living in
a dormitory

Yes
No

109 (41.4)
154 (58.6)

2.8±0.79
3.0±0.59

-1.44
(.152)

2.8±0.60
2.8±0.54

1.01
(.312)

2.3±0.78
2.3±0.74

0.02
(.988)

Academic
achievement

Not good
Average
Good

60 (22.8)
152 (57.8)
51 (19.4)

2.8±0.68
2.9±0.69
3.0±0.64

1.23
(.295)

2.8±0.49
2.8±0.60
2.8±0.55

0.07
(.936)

2.3±0.74
2.3±0.76
2.3±0.74

0.04
(.964)

Smoking Yes
No

14 (5.3)
249 (94.7)

2.8±0.91
2.9±0.67

-0.37
(.718)

2.7±0.73
2.8±0.55

-0.88
(.381)

2.1±0.66
2.3±0.75

-1.20
(.232)

Alcohol Yes
No

16 (6.1)
247 (93.9)

2.8±0.86
2.9±0.67

-0.74
(.459)

2.8±0.71
2.8±0.55

0.01
(.994)

2.5±0.85
2.3±0.75

0.65
(.518)

Sleep Not good
Average/good

225 (85.2)
38 (14.8)

2.9±0.70
2.9±0.58

0.19
(.847)

2.8±0.58
2.8±0.46

-0.21
(.837)

2.3±0.76
2.5±0.67

-1.32
(.187)

Eating habits Regular
Irregular

216 (82.1)
47 (17.9)

3.0±0.68
2.7±0.62

2.52
(.012)

2.8±0.55
2.7±0.59

0.87
(.387)

2.3±0.75
2.5±0.78

-1.40
(.162)

Exercise None
1 per month≥
1 per week≥

76 (28.9)
73 (27.4)

114 (43.7)

3.0±0.60
2.9±0.64
2.8±0.74

2.51
(.083)

2.8±0.49
2.9±0.57
2.7±0.59

2.43
(.090)

2.4±0.82
2.4±0.69
2.2±0.74

2.23
(.110)

Health status Bad
Average
Good

30 (11.4)
81 (30.8)

152 (57.8)

2.8±0.64
2.9±0.64
2.9±0.71

0.29
(.753)

2.9±0.56
2.8±0.49
2.8±0.60

0.56
(.574)

2.9±0.60b
2.4±0.74a
2.2±0.74a

10.56
( .001)＜

†Post-hoc test: Duncan's test a b c.＜ ＜

Table 2. Academic Stress, Somatization Symptoms, Social
Support and Coping Responses of Study Subjects (N=263)

Variables Domains M±SD

Academic stress
School life
Interpersonal relations
Personal matters
Environmental issues
Family issues

2.3±0.52
2.6±0.62
2.0±0.54
2.6±0.68
2.4±0.61
2.0±0.62

Somatization
symptoms

2.3±0.71

Social support 4.2±0.67

Coping response Active-cognitive coping
Active-behavioral coping
Avoidant coping

2.9±0.68
2.8±0.56
2.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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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세 변수와 대처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

업 스트레스는 적극적 인지대처(r=.15, p< 적극적 행동.05),

대처(r=.15, p< 회피대처.05), (r=.45, p< 와 각각 통.001)

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신체화 증상은 적극적 행동대처(r=.22, p< 및.001)

회피대처(r=.40, p< 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001) ,

회적 지지는 회피대처(r=-.19, p< 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01)

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대처는 세 변수 모두와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처유형과 학업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 학교생활과 환경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모든 대처유,

형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회피대,

처는 학업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영역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대처유형에영향을미치는요인5.

대상자의 대처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유의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와 같다 각 대처유형별 모형의 유의성 검정결과는 유Table 5 .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적극적 인지대처는, 6%(F=

2.81, p= 적극적 행동대처는.004). 11%(F=4.39, p<.001),

회피대처는 27%(F=11.40, p<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001) .

적극적 인지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β=.16, p=

과 식사습관.018) (β=-.15, p= 이었으며 적극적 행동대.017) ,

처에는자신문제(β=-.28, p= 학교생활.005), (β=.27, p=.007),

성별(β=.21, p= 신체화 증상.001), (β=.15, p= 의 순으.048)

로 나타났다 회피대처는 대인관계. (β=.20, p= 신체화.022),

증상(β=.17, p= 성별.010), (β=.16, p= 가정문제.008), (β=.16,

p= 식사습관.038), (β=.11, p= 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041)

로 나타났다 성별은 모든 대처유형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확.

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학생들을대상으로보건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신체화 증상 사회적 지지와, ,

대처유형의 정도를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학생들은 중학교 성적 상위 이내30%

학생들이 주로 입학 할 수 있는 기숙형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학생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학생이지만 성적에서 ‘보통이다’와 ‘잘 하지 못 한다’라고 대

답한 학생이 를 차지하였다 이는 일반고 체육80.6% . (84.0%),

고 와 대전 지역 고등학(94.5%)(Park, Moon, & Park, 2002)

생 일반고와 실업계고 같은 비율( )(84.0%)(Cho & Lee, 2007)

의 응답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 또한

성적과 관련된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학생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로5.3%, 6.1% 2013

Table 4. Correlations among Academic Stress, Somatization Symptoms, Social Support, and Coping Responses

Variables

Academic
stress

Somatization
symptoms

Social
support

Active-
cognitive
coping

Active-
behavioral

coping

Avoidant
coping

r (p) r (p) r (p) r (p) r (p) r (p)

Academic stress
School life
Interpersonal relations
Personal matters
Environmental issues
Family matters

1
.88***
.82***
.86***
.82***
.79***

.43***

.45***

.50***

.43***

.42***

-.31***
-.54***
-.41***
-.35***
-.44***

.13*

.16**

.06

.16**

.10

.18**

.11

.06

.14*

.09

.34***

.41***

.37***

.41***

.39***

Somatization symptoms .53*** 1

Social support -.47*** -.24*** 1

Coping response
Active-cognitive coping
Active-behavioral coping
Avoidant coping

.15*

.15*

.45***

.09

.22***

.40***

-.02
.06

-.19**

1
.29***
.23***

1
.28*** 1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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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학업스트레스 신체화증상 사회적지지가대처유형에미치는영향, ,

년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에서 나타난(KCDC, 2013)

일반계고 남녀평균의 흡연율 과 음주율 에 비(11.5%) (21.2%)

해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면 식사 운동 등 건. , ,

강행위에 관련하여 충분한 수면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대

답한 학생이 전체의 였으며 의 학생은 불규칙적85.2% , 17.9%

인 식사습관을 보였고 운동을 주 회 이상으로 한다고 응, 3~4

답한 학생은 였다 이는 동일 온라인조사에서 일반계고15.2% .

학생들의 남녀평균 시간 이하 수면율 주 일 이상6 (29.5%), 5

아침식사 결식률 주 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24.4%), 3

율 과 비교했을 때 식사습관은 나은 편이나 수면과 운(28.8%) ,

동은 보다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들의.

학교수업과 자율학습 등 학교생활을 하면서 수면 운동 등에,

많은 제약을 받는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건강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상 학생들이 인지한 학업 스트레스는 점 척도에서 평균5

점으로 일반 고등학생의 점과 비슷한 수2.3±0.52 2.4±0.49

준이었으며 초등학교 학년 대상 스트레스 평(Oh, 2008), 4~6

균 점 과 지방공무원대상 직무 스트2.0±0.62 (Hwang, 2007)

레스 평균 점 과 비교할 때 이들2.2±0.70 (Kim & Lim, 2010)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는 높은 편이다.

학업 스트레스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생들은 학교생

활에 대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점 가정(2.6 ),

및 대인관계에서는 비교적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있었는데

점 이러한 결과는 일반계 고등학생 대상으로 연구한(2.0 ), Oh

의 결과에서 학업 스트레스 평균 점과 하위영역에(2008) 2.4

서는 ‘학교생활 스트레스’ 점2.7 , ‘자신문제 스트레스’는 2.5

점인데 반하여, ‘가정문제 스트레스’ 점2.2 , ‘대인관계 스트레

스’는 점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거의 유사하다1.9 .

학업 스트레스는 성적과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적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 , ,

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의, Oh (2008)

연구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결과

와 같으며 건강문제와 스트레스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Kim (2001) .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신체화 증상은 점 만점에서 평균5

점으로 대다수 학생들이 경험하는 증상은 심각하지2.3±0.71

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항목별로는. ‘허리가 아프다’ 3.0±

점1.31 ,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난다’ 점2.9±1.26 , ‘머리가 아

프다’ 점과2.7±1.20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찌릿찌릿 할 때가

있다’ 점 등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2.7±1.27 .

중학생이 주로 호소한 신체증상으로 ‘짜증이 난다’, ‘땀이 많

이 난다’,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고 현기증이 난다’는 것과

초등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두(Choi, 2002), 5~6

통이 복통 팔 다리 통증 등을30%, 29%, 21% (Shin, 2003)․

주로 호소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대상자에서는 요통 신체, 저

림 등의 증상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뿐만 아니.

라 고등학생의 특성상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학교

에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공부해야 하는 상황과 운동이나 수

면이 부족한 것과 관련하여 나타난 증상으로 생각된다.

신체화 증상은 성별 기숙사 생활 운동 건강상태의 정도에, , ,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로는 여학생에게서 신체.

와 증상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성별이

Table 5. Factors affecting Coping Responses

Variables
Active-cognitive coping Active-behavioral coping Avoidant coping

β t p β t p β t p

Gender 0.16 2.37 .018 0.21 3.33 .001 0.16 2.70 .008

Eating habits -0.15 -2.40 .017 -0.06 -0.94 .350 0.11 2.06 .041

Social support 0.08 1.04 .299 0.13 1.78 .077 0.04 0.68 .500

Somatization symptoms 0.01 0.11 .914 0.15 1.99 .048 0.17 2.60 .010

Academic stress

School life
Interpersonal relations
Personal matters
Environmental issues
Family matters

0.12
0.18
-0.17
0.08
0.02

1.16
1.85
-1.72
0.89
0.18

.249

.066

.087

.372

.860

0.27
0.14
-0.28
0.01
0.01

2.74
1.41
-2.84
0.14
0.06

.007

.161

.005

.888

.950

-0.02
0.20
0.01
0.12
0.16

-0.21
2.30
0.10
1.56
2.08

.834

.022

.922

.121

.038

Adj. R2=.06, F=2.81, p=.004 Adj. R2=.11, F=4.39, p .001＜ Adj. R2=.27, F=11.40, p .001＜

Adj. R2=Adjusted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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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화 증상의 정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Ham & Park, 2005; 또한 과Jang, 2013). Choe, Kwon

등이 기숙사 생활이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으로Cha (2011)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신체화 증상이 더 높을 것이라고 유추

해 볼 수 있으며 보건실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신체화 증상 및 불안 우울 수준이 높다 는, (Kim, 2004)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낄수록 학교,

에 있는 동안 보건실을 자주 이용하고 신체화 증상도 더 많이

호소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대상자가 인지한 사회적 지지는 평균 점으로 이4.2±0.67

는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에 관한 평균

점 과 점 보다2.9 (Song, 2001) 3.6 (Yang, Kim, & Lee, 2005)

상당히 높은 점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들이 가정이나,

친구 등 인간관계에서 매우 좋은 지지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대상 학생들이 다른 일반.

계고 학생들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나 신체화 증상이 더 심할

가능성이 있는 학업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청소년들과 비

슷한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나 신체화 증상을 보여주는 것은

이와 같은 높은 사회적 지지가 하나의 요인이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높은 사회적 지지는 기본적인 건강 관련 습관이나 건.

강상태가 좋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Jang

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조절 효과가 있다(2013)

는 결과와도 상응한다.

조사 대상 학생들은 세 가지의 대처유형 중 적극적 행동대

처 보다는 적극적 인지대처 유형을 가장 많이 그리고 회피대,

처 유형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 Kim

의 연구에서 월경곤란증을 경험하는 여 중학생이 적극(2013)

적 행동대처 유형을 주로 이용했다는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

는데 이는 신체화 증상은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특히 고등학생은 초 ‧중학생보다 지적인 수준이나 이해도가

높아서 적극적 행동대처 유형보다는 인지대처 유형을 많이 사

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처유형을 알아 본 결과 성별 식사습,

관 건강정도에 따라 대처유형에 차이가 나타났다 규칙적인, .

식사습관을 가진 학생들은 적극적 인지대처 유형을 많이 사용

하고 있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회피대처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은 모든 대처유형을 남학생보다 많이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모든 대처에서 높은 점수를 보.

인 이유는 여학생이 신체화 증상에서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

고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며 사소한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특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 성. , Kim (2009)

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의 차이에서 장기대처 단기대처 모,

두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난 결

과를 본 연구의 신체화 증상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과 연관지어 볼 때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

가 있는 신체화 증상이 여학생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그에 따

른 모든 대처유형도 여학생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별이나 건강습관에 대한.

특성 파악은 학생들의 대처유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주요 변수 간상관관계분석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학,

업 스트레스 및 신체화 증상과 각각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학업 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과의 상관관계는 선행연구에.

서 모든 스트레스 하위 요인과 신체화 증상 간 유의한 상관관

계가 나타난 것 과 일치하는 결과로 특히 다른 대(Jang, 2013)

처유형에 비해 회피대처는 모든 학업 스트레스 하부영역과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스스로 조절하거나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

기보다는 혼자 있거나 다른 것에 화를 내거나 또는 절식 포식, ,

카페인 섭취 등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처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에서 적극적 인

지대처에서는 성별 적극적 행동대처에서는 개인문제 회피대, ,

처에서는 대인관계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모든 유형에서 공통의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적극적 인지대처에서는 성별과 식사습관만이 유의,

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성별과 관련하여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여 인지대처의 특성

을 반영하는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잘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는 위로’하는 등의 반응을 보다 많이 보인 것으로 생각

된다.

적극적 행위대처와 회피대처에서는 신체화증상및 학업 스

트레스의 하위영역들이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증상을 직접 경험하거나 개인 또는. ,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가 보다 적극적인 행동위주의 대처를 취하도록 하거나 반대,

로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의 대응 반응을 선택하도록 학생들

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별은 두 대처유. ,

형에서도 유의한 변인이었는데 이는 기존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보다 많은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고(Ham &

Park, 2005;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를 더 많이 사Jang, 2013),

용한다는 보고 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여학생(Kim,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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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학업스트레스 신체화증상 사회적지지가대처유형에미치는영향, ,

과 신체화 증상 및 학업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지지하는 결과

라고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명을 대상으로 이들의263

학업 스트레스 신체화 증상 사회적 지지 및 대처유형에 영향, ,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 학생들은 학교생활 및 자신의 문제와 관

련된 부분에서 가장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

며 성적이 낮거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더 많은 학업 스트레

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호소하는 신체화 증상은 허.

리가 아프거나 피부 트러블 두통 또는 몸의 일부가 저린 증상, ,

이었고 여, 학생인 경우 기숙사생활을 하는 경우 운동을 전혀, ,

하지 않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더 많은 신체화

증상을 경험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건.

강상태가 좋은 경우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대처.

유형으로는적극적 인지대처 적극적행동대처 회피대처의 순, ,

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모든 유형.

의 대처방법을 남학생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식사습관이 규칙적인 경우는 적극적 인지대처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회피대처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학업 스.

트레스와 신체화 증상 간 정적관계가 있었으며 학업 스트레스,

와 사회적 지지 및 신체화 증상과 사회적 지지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회피대처는 학업 스트레스 신체. ,

화 증상 및 사회적 지지와 각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신체화 증, ,

상이 많을수록 회피대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처유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성별,

은 모든 유형에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연구의결과를근거로하여학생들의학업스,

트레스를 낮추고 신체화 증상을 감소시킴과 함께 회피대처보,

다는적극적인지대처나적극적행동대처를사용하도록변화시

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이 파악된 맞춤형 교육 프

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즉 본 연구결과를 기초자. ,

료로 활용하여 추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년별 성별을 고려,

한스트레스관리방안을수립하여교육하며 학생들스스로 자,

기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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